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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았다.

그 후에 황해도 해주의 안국사와 신광사 등에서 주

지를 지내고, 후진 양성에힘쓰다 1 3 7 2년(공민왕 2 1

년, 75세)에 성불산 성불사에서 1 4 5가(家)의 법어를

가려상·하 두권으로「직지」를 편집하여저술하였으

며, 1374년(공민왕 2 3년, 77세)에 여주 취암사에서

입적(入寂)하셨다.

■ 직지의체제와내용

「직지」의체제는 상·하2권으로구성되어있다. 흥

덕사에서 간행된 금속활자본은 현재 상권은 전하지

않고, 하권1책(총3 8장)만이프랑스국립도서관동양

문헌실에전하고있다.

취암사에서간행된「직지」목판본은상·하권이 완

전한1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

장서각 및 영광불갑사에 소장하고 있다. 금속활자본

만으로는 알 수 없는 체제나 내용을 목판본을 통해서

알 수 있다.

「직지」는 석옥선사가 전해준「불조직지심체요절」

에「선문염송」과「치문경훈」등에서 그 내용을 보완하

고 과거 7불(佛)과 인도 2 8조사(祖師), 중국 1 1 0선사

등 1 4 5가(家)의 법어를 가려 뽑아 3 0 7편에 이르는

게·송·찬·가·명·서·법어·문답등을수록하고

있다. 우리나라의 선사로는 유일하게 신라 대령선사

(大領禪師)가하권에수록되어있다.

「직지」의 중심주제는<직지심체>로<직지인심견성

성불(直指人心 見性成佛) >이라는 선종의 불도를 깨닫

는 명구(名句)에서 비롯된것으로“참선을 통하여사

람의마음을 바르게 볼 때,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

님의마음임을깨닫게된다”는 뜻이다.

■ 직지를간행한사람

「직지」를 1 3 7 7년에 청주목(淸州牧) 밖에 있는흥덕

사에서금속활자로인쇄하여배포하는데연화문인(緣

化門人) 석찬(釋璨), 달잠(澾湛), 시주비구니 묘덕(妙

德)이라는간행기록이있다.

석찬은「백운화상어록」상·하권을 모아서 기록한

백운화상의 수행비서격인 시자(侍者)였다. 특히 비구

니 묘덕은 흥덕사 금속활자본과취암사 목판본의「직

지」간행에 모두 관여한 인물이다. 석찬과 달잠은모

두 백운화상의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

리 펴기 위해 묘덕의 시주를 받아 흥덕사에서 금속활

자로「직지」를 간행하게되었다.

■ 직지의프랑스소장경위

「직지」는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

장되어 있다. 그 경위는 1 8 8 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이

체결된 후 초대 주한대리공사로 부임한 꼴랭 드 쁠랑

시( C ollin de Pla ncy, 1853~1922년)가 우리나라에

근무하면서 고서 및 각종 문화재를 수집하였는데, 그

속에「직지」가 포함되었던것이다.

「직지」의수집경로는정확하게밝혀져있지않으나,

모리스 꾸랑( Mau r ice Cou ra nt, 1865~1935년)이

1 9 0 1년에저술한「조선서지」의 보유판에게재된것으

로보아 1 9 0 0년경에는이미수집되었으며, 1911년드

루오호텔에서경매되었다.

쁠랑시가 우리나라에서 수집해간 대부분의 고서는

모교인동양어학교에기증하였다. 그러나금속활자본

「직지」는 앙리 베베르( Henri Vever, 1854~1943)가

1 8 0프랑에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가, 1950년 경에

그의유언에따라프랑스국립도서관에기증되었다.

고인쇄박물관

1 9 9 2년 3월1 7일 문을열었다. 세계 최초의금속활

자본《불조직지심체요절(佛祖直指心體要節)》이 발견

된 옛 흥덕사 터의 흥덕사지 관리사무소로 출발하였

다. 1993년7월2일현재의명칭으로바뀌고, 1994년

8월1일운영권이충청북도에서청주시로이관되었으

며, 2000년6월증축공사를거쳐다시문을열었다.

부지4만9 9 0㎡, 연건평4 , 8 6 8㎡ 규모에건물은지

하 1층, 지상3층이며전시실면적은1 , 6 1 0㎡이다. 신

라 및 고려·조선시대의 목판본·금속활자본·목활

자본 등의 고서와 흥덕사지 출토유물, 인쇄기구 등

6 5 0여 점이보존·전시되어있다.

전시외에청주국제인쇄출판박람회개최, 흥덕사지

발명위인! 발명품!
충청북도편- 발명품 소개

충청북도

청주시

직지

청주 흥덕사에서 1 3 7 7년에 금속활자로 간행한 책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

불조직지심체요절(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)이다.

이 책의 이름을줄여서「불조직지심체요절」,「직지심체요절」,「직지심체」,

「직지」등으로 부르기도한다. 1972년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주최한

‘책’전시회에「직지심경」이라소개되면서한때잘못불리기도하였다.

불교에서‘경(經)’은 불교경전을뜻하는것이다.

이 책은엄밀한 의미에서 불경이 아니므로「직지심경」은 잘못된 표

현이다. 여기에서는 판심제(版心題)에 나타나는 가장 간략한 책의 이

름으로「직지」라고부른다.

■ 직지의편저자

「직지」를 편저한 백운화상의 호는 백운이고, 법명은 경한(景閑,

1 2 9 8 ~ 1 3 7 4년)이다. 백운은1 2 9 8년(충열왕2 4년)에전라북도정읍에

서 출생하였다.

1 3 5 1년(충정왕 3년, 54세) 5월에 중국 호주의 석옥(石屋)선사에서

불법을구하였다. 석옥선사로부터「불조직지심체요절」1권을전해받

고 불도를 닦아, 1353년(공민왕2년, 56세) 정월에마음을 밝혀 불도

를 체득하였다. 또한백운은인도의 고승지공하상으로부터가르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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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았다.

그 후에 황해도 해주의 안국사와 신광사 등에서 주

지를 지내고, 후진 양성에힘쓰다 1 3 7 2년(공민왕 2 1

년, 75세)에 성불산 성불사에서 1 4 5가(家)의 법어를

가려상·하 두권으로「직지」를 편집하여저술하였으

며, 1374년(공민왕 2 3년, 77세)에 여주 취암사에서

입적(入寂)하셨다.

■ 직지의체제와내용

「직지」의체제는 상·하2권으로구성되어있다. 흥

덕사에서 간행된 금속활자본은 현재 상권은 전하지

않고, 하권1책(총3 8장)만이프랑스국립도서관동양

문헌실에전하고있다.

취암사에서간행된「직지」목판본은상·하권이 완

전한1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

장서각 및 영광불갑사에 소장하고 있다. 금속활자본

만으로는 알 수 없는 체제나 내용을 목판본을 통해서

알 수 있다.

「직지」는 석옥선사가 전해준「불조직지심체요절」

에「선문염송」과「치문경훈」등에서 그 내용을 보완하

고 과거 7불(佛)과 인도 2 8조사(祖師), 중국 1 1 0선사

등 1 4 5가(家)의 법어를 가려 뽑아 3 0 7편에 이르는

게·송·찬·가·명·서·법어·문답등을수록하고

있다. 우리나라의 선사로는 유일하게 신라 대령선사

(大領禪師)가하권에수록되어있다.

「직지」의 중심주제는<직지심체>로<직지인심견성

성불(直指人心 見性成佛) >이라는 선종의 불도를 깨닫

는 명구(名句)에서 비롯된것으로“참선을 통하여사

람의마음을 바르게 볼 때,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

님의마음임을깨닫게된다”는 뜻이다.

■ 직지를간행한사람

「직지」를 1 3 7 7년에 청주목(淸州牧) 밖에 있는흥덕

사에서금속활자로인쇄하여배포하는데연화문인(緣

化門人) 석찬(釋璨), 달잠(澾湛), 시주비구니 묘덕(妙

德)이라는간행기록이있다.

석찬은「백운화상어록」상·하권을 모아서 기록한

백운화상의 수행비서격인 시자(侍者)였다. 특히 비구

니 묘덕은 흥덕사 금속활자본과취암사 목판본의「직

지」간행에 모두 관여한 인물이다. 석찬과 달잠은모

두 백운화상의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

리 펴기 위해 묘덕의 시주를 받아 흥덕사에서 금속활

자로「직지」를 간행하게되었다.

■ 직지의프랑스소장경위

「직지」는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

장되어 있다. 그 경위는 1 8 8 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이

체결된 후 초대 주한대리공사로 부임한 꼴랭 드 쁠랑

시( C ollin de Pla ncy, 1853~1922년)가 우리나라에

근무하면서 고서 및 각종 문화재를 수집하였는데, 그

속에「직지」가 포함되었던것이다.

「직지」의수집경로는정확하게밝혀져있지않으나,

모리스 꾸랑( Mau r ice Cou ra nt, 1865~1935년)이

1 9 0 1년에저술한「조선서지」의 보유판에게재된것으

로보아 1 9 0 0년경에는이미수집되었으며, 1911년드

루오호텔에서경매되었다.

쁠랑시가 우리나라에서 수집해간 대부분의 고서는

모교인동양어학교에기증하였다. 그러나금속활자본

「직지」는 앙리 베베르( Henri Vever, 1854~1943)가

1 8 0프랑에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가, 1950년 경에

그의유언에따라프랑스국립도서관에기증되었다.

고인쇄박물관

1 9 9 2년 3월1 7일 문을열었다. 세계 최초의금속활

자본《불조직지심체요절(佛祖直指心體要節)》이 발견

된 옛 흥덕사 터의 흥덕사지 관리사무소로 출발하였

다. 1993년7월2일현재의명칭으로바뀌고, 1994년

8월1일운영권이충청북도에서청주시로이관되었으

며, 2000년6월증축공사를거쳐다시문을열었다.

부지4만9 9 0㎡, 연건평4 , 8 6 8㎡ 규모에건물은지

하 1층, 지상3층이며전시실면적은1 , 6 1 0㎡이다. 신

라 및 고려·조선시대의 목판본·금속활자본·목활

자본 등의 고서와 흥덕사지 출토유물, 인쇄기구 등

6 5 0여 점이보존·전시되어있다.

전시외에청주국제인쇄출판박람회개최, 흥덕사지

발명위인! 발명품!
충청북도편- 발명품 소개

충청북도

청주시

직지

청주 흥덕사에서 1 3 7 7년에 금속활자로 간행한 책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

불조직지심체요절(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)이다.

이 책의 이름을줄여서「불조직지심체요절」,「직지심체요절」,「직지심체」,

「직지」등으로 부르기도한다. 1972년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주최한

‘책’전시회에「직지심경」이라소개되면서한때잘못불리기도하였다.

불교에서‘경(經)’은 불교경전을뜻하는것이다.

이 책은엄밀한 의미에서 불경이 아니므로「직지심경」은 잘못된 표

현이다. 여기에서는 판심제(版心題)에 나타나는 가장 간략한 책의 이

름으로「직지」라고부른다.

■ 직지의편저자

「직지」를 편저한 백운화상의 호는 백운이고, 법명은 경한(景閑,

1 2 9 8 ~ 1 3 7 4년)이다. 백운은1 2 9 8년(충열왕2 4년)에전라북도정읍에

서 출생하였다.

1 3 5 1년(충정왕 3년, 54세) 5월에 중국 호주의 석옥(石屋)선사에서

불법을구하였다. 석옥선사로부터「불조직지심체요절」1권을전해받

고 불도를 닦아, 1353년(공민왕2년, 56세) 정월에마음을 밝혀 불도

를 체득하였다. 또한백운은인도의 고승지공하상으로부터가르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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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및 보존, 고인쇄문화및활자연구, 박물관기관지발간, 고인쇄관련자료발간등의사업을추진

한다.

보은군

유서각/추원각

유서각/추원각은 조선 세종때 무장이며 과학자였던 익양공 백곡 이천의 실기비와 세종의 유서를

판각한목각판을보호하기위한건물이다.

비명은“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判府事謚翼襄栢谷李先生實記碑銘(보국숭록대부행의정부판부사익

익양백곡이선생실기비명)”이다. 유서판은 세종이 이천이 육진을 개척한 뒤 내린 글을 판각한 것이

다. 건물은 전면3 5 8㎝, 옆면2 4 0㎝의목조와가팔작집이며 중심부에 칸을막아한칸은실기비, 다

른 한칸은유서판을편액하였다.
제공 지역지식재산팀(www.ripc.or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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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에서태어난소녀라첼은여섯살때놀이를하다떠오른

첫아이디어를어느경시대회에제출하고, 여덟살때천문과혹성

에흥미를갖게되었다. 11살때는컴퓨터에기초한신체장애자를

위한언어를생각해냈다.

그녀의가족중에신체장애자는없었지만, 그들이겪는괴로움

은항상라첼을괴롭혀왔다고한다. 그래서라첼은값싼컴퓨터에

특별한키보드를설치하여적절한영어단어가스크린이나출력정

보지시테이프에나타나도록만들었다. 뿐만아니라라첼은영어

에서프랑스어에까지이컴퓨터시스템을적용시켰다. 라첼은항

상 자기보다불행한사람들, 즉외로운사람들을방문하고젊은

학생들에게도기꺼이도움을줬다고한다. 그녀의이러한관심이

발명을하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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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장애자 언어

실내화는할머니의손자사랑이낳은발명품이다. 60대초반의

할머니마츠이여사는어느추운겨울날, 아들내외가외출하자

두 살난손자와큰집을지키고있었다. 이제막걸음마를배운손

자는온 집안을돌아다니다가, 양말신은발이미끄러워금방넘

어질듯했다. 그래서양말을벗겼더니발이시린듯 발가락을움

츠렸다.

그래서마츠이여사는복도에서미끌리지않는양말을생각해

내고, 손자의양말바닥에고무를둥글게잘라붙여보았다.

미끄러지지도않을뿐 아니라여간따뜻한것이아니었다. 마

츠이여사는손자가즐겁게노는것을보고아들내외에게도만들

어주었다. 양말윗부분을잘라내쉽게신고벗을수있음을안아

들은곧특허를냈다. 곧실내화는날개돋친듯팔려나갔다.

실내화

실리콘은수정등암석의주성분원소인규소로, 규소수지라고

일컫는다. 즉유기물이면서도분자속에는무기물에가까운규소

가들어있는것으로써, 인간이발명한우수한화합물로플라스틱

의일종이다.

대개의플라스틱, 고무, 도료, 기름등은모두다탄소와수소의

화합물이며그탄소의일부를규소로바꾸어넣은것이실리콘이

다. 따라서그 종류에도여러가지가있다. 대체로물이나열에

강하고, 또화학적으로도튼튼하다. 상당히많은부분에사용되고

있는데, 안경이나자동차의프런트, 유리의흐려짐방지, 우산이

나 레인코트의방수재, 도료에이용하면내화도료가되고, 그리

스나윤활유를만들면열에강하고도안전한윤활제로된다. 콘크

리트에발라서방수벽이나기둥을만드는데이용한다.

실리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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